
마가복음 개관 

 

1. 개요 

마가복음(Mark)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도 특히 고난, 섬김, 능력, 십자가 중심의 복음을 

강조합니다. 복잡한 신학적 논증 없이, 행동 중심의 묘사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, 왜 

죽으셨는지를 드러내는 복음의 핵심서입니다. 

 

2. 저작 연대 

• 일반적으로 주후 50~60 년대, 특히 예루살렘 성전 파괴(AD 70) 이전에 기록된 

초기 복음서로 평가됩니다. 

•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라고 보며, 마태·누가가 이를 

참고하여 공관복음을 형성했다고 봅니다. 

 

3. 저자 

• 전통적으로 요한 마가(행 12:12)로 알려져 있습니다. 

• 그는 베드로의 통역자이자 제자였으며, 복음서의 주요 내용은 베드로의 생생한 

설교와 증언에 바탕을 둔 것으로 간주됩니다. 

 

4. 기록 목적 

- 로마에 있는 이방 기독교인들, 특히 박해받는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

- 예수님의 고난받는 메시아적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

- 제자도가 십자가와 고난을 따르는 삶임을 가르치기 위해 



- 마가복음은 환난 속에서도 예수처럼 살라는 부르심을 전하고자 했습니다. 

 

5. 단락 구분 (2 부 구조) 

구분 장 

1–8:30 예수님의 사역과 권능 (갈릴리 중심) 

→ “그가 누구신가?”  

8:31–16장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(예루살렘 중심) 

→ “왜 죽으셨는가?”  

중심 전환점: 8:27–30, 베드로의 고백 “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” → 그러나 예수는 그 

고백을 ‘고난의 길’로 재정의하십니다. 

 

6. 중심 메시지 

“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

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” (막 10:45) 

마가복음의 핵심은 단연 이 말씀입니다. 예수는 권세자이시나, 자기를 비우시고 고난받는 

종으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. 

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길 역시 십자가의 길, 섬김의 길, 거룩한 역설의 길입니다. 

 

7. 신학적 이슈 

①                       (1) 예수님의 신적 정체성과 침묵 명령 

• 예수님은 귀신, 병자, 제자들에게 자신을 밝히지 말라고 하십니다. → “메시아 

비밀(Messianic Secret)” 



이는 단순 정치적 오해를 방지하고, 십자가 이후에야 온전히 드러나는 정체성을 

강조합니다. 

②                       (2) 십자가 중심의 메시아 

• 예수는 단지 기적과 능력의 주님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통해 구속을 이루시는 

메시아로 등장합니다. 

③                       (3) 제자도의 고난 강조 

• 제자들도 예수처럼 섬기며 고난을 받아야 함을 반복 강조합니다. 마가복음은 그 

어떤 복음서보다도 십자가형 제자도를 뚜렷하게 가르칩니다. 

④                       (4) 짧은 결말 문제 

• 마가복음 16:8 이후의 장(9–20 절)은 후대 첨가 가능성이 높으며, 원래 결말은 

16:8 에서 마침표를 찍었을 수도 있습니다. → 이는 두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

전해야 하는 부르심을 상징하기도 합니다. 

 

8. 개혁주의적 입장에서의 마가복음 해석 

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(1) 그리스도의 속죄사역 강조 

• 개혁주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중심에 둡니다. 마가복음은 

복음서 중에서도 십자가의 신학을 가장 뚜렷이 드러냅니다. 

②                       (2) 선택된 백성, 제자 공동체의 소명 

• 마가는 단순한 개인 신앙이 아니라, 공동체로서의 제자도, 교회의 사명과 순교적 

헌신을 강조합니다. 이는 개혁주의 교회론과 일치합니다. 

③                       (3) 구속사적 연결 

• 마가복음은 구약의 고난받는 종(사 53 장) 개념을 성취한 메시야를 제시함으로써, 

언약과 예언의 성취라는 구속사 흐름 안에 자리합니다. 



④                       (4) 신자의 고난과 하나님의 섭리 

• 초대교회는 로마의 박해 속에서 마가복음을 읽었습니다. →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

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며 영광에 이르는 길을 배우는 도구가 되었습니다. 

 

 


